
티샷을 한다. 조그맣고 하얀 공이 드라이버 헤드에 맞아 비행하

듯 잔디 위를 차고 쏜살같이 날아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순간 골

퍼는 벅찬 감동을 느낀다. 이때 골프의 매력을 더해주는 임팩트

의‘소리’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. 

골프공이 홀 컵에 떨어지는 소리는‘땡그렁~’으로 표현할 수 

있지만‘티샷의 소리’는 쉽지가 않다. 따악-이라면 될까? 아

니면 타앙-? 한글이 문자의 활용을 가장 극대화할 할 수 있는 

음소문자라지만 티그라운드에서 울리는 소리를 적을 의성어는 

마땅치가 않다.‘경쾌한’이라던가‘호쾌한…’등 간접 표현

으로 느낌을 공유할 뿐이다.‘쉬쉬쉬-쉭-’하고 공이 날아가

는 소리도 더없이 청량한 자극이다. 그 소리와 함께 세상살이의 

시름과 고민, 스트레스도 다 날아간다. 

인간은 일체의 소리(진동)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하고 

공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.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소

리공명기이다. 몸 속의 각 시스템들은 소리의 진동에 다양한 감

정적, 정신적, 영적 반응을 보인다. 

소리는 에너지의 근원으로서, 인간의 의식을 바꿔놓는데 활용 

가능하며, 집중과 이완, 창조, 심령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깨

어날 수 있게 한다. 요약하면‘활력’이요,‘생기’요,‘생명

력’이다. 골프의 참다운 매력은 이‘생명력’에 있다. 

골프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소리로 평가될 수 있는 운동인 

것이다.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소리로 점수를 매길 수도 있다. 미

국의 저명한 레슨프로 보브 토스키는 훌륭한 샷을 위하여 5P가 

필요하다고 했다. Preparation(준비), Position(위치), Posture(

자세), Path(궤도), Pace(보조) 다섯 가지인데, 그런 메커니즘 보

다‘좋은 소리’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골프 정복의 지름길일 수 

있는 것이다.(기억을 더듬어 보자. 슬라이스나 훅, 로브, 뒷땅 

등 구질에 따라 임팩트의 소리가 다르지 않던가. 첫 홀에서 경

쾌한 소리를 출발음으로, 호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체험하는 것

보다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?) 

흔히들 말하기로 드라이버 헤드의 재질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

고 하지만 진정한 소리의 차이는 구질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재

질이 아니다. 그런데, (몸이 안 풀려서도 미스가 나고, 너무 잘 

치려고 하다가 미스를 내기도 하지만) 중이 염불보다 젯밥에 관

심을 둔다 했던가? 골프를 하면서 공의 향방이나 비거리보다 높

고 푸른 하늘, 파란 잔디와 페어웨이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나무

골프의 

진지함과 재미 

송두리째 앗아가는 

'멀리건', '빌리건'  

글 _ 이 기 윤 

LEISURE  골프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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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, 새 소리,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정취에 먼저 

취하다보면 제 실력이 발휘되지 않고 미스가 날 

때가 많다. 일상과는 다른 분위기의 세계로 발

을 내딛는 첫 홀 티샷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

는다. 보통은 이런 때 결코 반갑지 않은 멀리건

이 등장한다. 

멀리건은 티샷이 미스가 났을 때, 동반자(캐디 

포함)의 양해를 얻어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을 

말한다. 1940년대 후반 이후 골프용어가 되었는

데 그 유래설은 몇 가지가 있다. 가장 오래된 설

은 아일랜드에서 나왔다. 1890년 전후, 절친한 

친구 4명이 주말 새벽이면 어김없이 골프를 즐

겼는데, 그 중 한 명인‘멀리건’이 요절을 했

다. 골프 친구란 쉬운 게 아니어서 그 빈자리를 

채울 사람을 찾지 못한 그들은 그 후 세 명이 플

레이를 했는데, 멀리건의 죽음을 알 리 없는 골

프장 안내 방송 담당은 세 명이 나온 줄도 모르

고 세 번째 티샷이 끝나자“멀리건 씨 치십시

요”하는 안내 방송을 했다. 

이때 마침 세 명 중 하나가 티샷이 마음에 안들

어 속상해 있었는데, 멀리건 차례라고 하니 나

서서 다시 친 것이 (물론 첫 홀 티에서만이다) 

기원이라고 한다. 

다음 설로는 1920년대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던 

사업가 데이비드 멀리건이라는 사람이 툭하면, 

잘못 친 샷을 무시하고 다시 치곤 했는데, 사업

을 크게 하던 사람이라 그의 이야기는 사방으로 

퍼졌고, 따라서 ‘멀리건’이 골프용어가 되는 

직접적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. 

멀리건이 아일랜드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이고 

1900년대 초 미국 북동부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

많이 이주해 살았던 상황 때문에 ‘인디언서머

(늙은 아낙네의 여름)’나 ‘더치페이’처럼 관

용적으로 골프용어가 됐다는 설도 있다. 

그리고 한편에선 1900년대 초 술집에서 매상을 

많이 올려주는 손님에게 공짜 술 한 병을 주었

는데 그 공짜 술을‘멀리건’이라고 불렀고, 이

것을 골퍼들이 응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

다. 골프광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멀리

건 치기를 좋아해서 요즘은 멀리건이 아니라‘

빌리건’이라 하기도 한다. 

어쨌든‘멀리건’이란 친선게임에서나 용인되

고, 또 몸이 풀리지 않은 첫 홀에서만 허용되는 

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

는 아무 홀에서나 (시도 때도 없이) 기분 내키

는 대로 멀리건을 주고 있다. 오히려 첫 홀에서

는 미스가 나도 그냥 나간다. 본부석에서 빤히 

보고 있고, 또 다음 순서의 선수들이 보고 있기 

때문이다. 

중간에서 멀리건을 많이 활용하지만, 그래도 골

프장이 대폭 늘어나기 전까지는 (진행에 구애를 

많이 받기 때문에) ‘멀리건’은 캐디의 허용아

래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 매너였다. 그러나 근

래는 막무가내가 되어버린 감이 짙다. 돌아가며 

오비를 내고 멋대로 멀리건을 (발음도 몰간, 몰

간 해가며) 주고 받는다. 

스스로‘이건 몰간이야’외치고 다시 치기도 

한다. 잦은 멀리건이 동반자나 캐디에게 반길만

한 것이 못됨은 누구나 알 것이다. 차라리 당당

하게 벌타 먹고 다음 샷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

자세요, 기량을 향상시키는 길임을 왜 모를까. 

공 하나 더 치는 게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을까 

싶지만, 18홀동안 3~4번 이상의 멀리건은 어드

레스 잡는 시간을 포함해 몇십 분의 소요가 되

어 뒷팀의 진행에 문제를 가져다 줌은 물론, 자

기 팀 자체의 진행에도 문제가 생겨 나중에는 

앞 팀을 따라잡기 위해 그린에서 제대로 된 퍼

팅 한번 못해 보고 (오케이, 오케이 하며) 다음 

홀로 옮겨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. 

너무 잦은 멀리건은 기본적인 매너에 어긋난다

는 것을 명심했으면 싶다. 그리고 한 명의 동의

만 얻어서 치는 멀리건은 나머지 사람들의 ‘골

프의 진지함과 재미’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

음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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